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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2. 27.(금) 17:00 (2026. 2. 27.(금) 석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북부지방산림청 합동 
임업재해예방 결의대회 및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상용)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월 27일(금) 14시에 임업재해예방 결의대회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벌목작업 중 작업자가 나무에 깔리거나, 전도되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강원지역은 산림이 많아 관련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의대회 및 안전교육에는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산림조합, 
영림단, 한국원목생산업협회 강원 영동ˑ영서지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강원 
영동ˑ영서지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원 지역의 벌목 중대
재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시기별 주요 위험요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벌목작업 시기(3월~5월, 10월~12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5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하여 점검한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 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벌목작업은 노동자가 중상해 이상의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고위험 작업으로 일선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



하며, “향후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 점검 및 교육을 계속하고, 안전 수칙 
미준수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여 임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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